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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 수립을 위한 제언: 

CO-DATA Station 해커톤 사례를 중심으로 

Suggestions for Establishing Directions for Data Literacy 
Education: Focused on the CO-DATA Station Hackathon Case

김 형 진 (Hyungjin Lukas Kim) 명지 학교 미래융합경 학과 조교수

요    약

4차 산업 명으로 발된 정보화에 한 필요성으로 지난 10년간 련 기술에 한 교육  투자와 

사회  지출이 상당하 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정보화 분야의 리터러시 

수 은 OECD 평균을 돌고 있으며, 이는 데이터와 련된 종합 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(Data 

Literacy)와 련된 교육이 Python 등의 분석 도구 교육에 편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. 본 

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련 교육을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. 이를 해 해외의 

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조건(기 )들을 제시하 으며, 한국연구재단 

첨단분야 신융합 학(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) 사업에서 주최한 데이터 리터러시 해커톤 

회 CO-DATA Station의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 방향에 한 제언을 도출하 다. 

키워드 : 데이터 리터러시, 데이터리터러시 교육, 해커톤, 사례연구, CO-DATA Station, 첨단

분야 신융합 학 사업

Ⅰ. 서  론

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

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‘디지털 인재양성 종

합방안’을 2022년 8월 19일 발표하 다. 모바일로 

인해 디지털기술에 한 교육의 붐이 일었던 2010

년 이후 약 10여 년간의 IT기술 교육을 살펴보면, 

교육의 방향성에 있어 근본 인 문제가 있었다. 

이를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, 우리나라 성인과 

청소년의 정보화 역에서의 리터러시 수 은 

OECD 평균을 돈다는 사실이다(OECD, 2021). 

특히, 여러 디지털기술 에 실질 인 역량을 강

화하기 한 새로운 근이 필요한 것은 데이터

(data)와 련된 분야이다. 이는 데이터와 련된 

역량이 코딩교육이라 불리는 Hard Skill 외에 실제 

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가는지 

생각하는 힘인 Soft Skill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

기 때문이지만, 지 까지의 교육 부분이 Python

이나 R의 라이 러리 구  등 Hard Skill에만 집

되었기에, 실무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해결 과

정에 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

왔다. 

4차 산업 명으로 발된 데이터의 무수한 증

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해 가치가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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될 것으로 기 되었다. 하지만, 데이터는 그 자체

로 가치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문

제를 발견하고, 패턴과 계를 악하고, 의미를 

통찰하고 측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

게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목 에 맞는 가치부여가 

가능하다.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, 분석, 해석하고 

이를 토 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종합 인 

능력의 개발이 필요한데, 이를 데이터 리터러시

(Data Literacy) 역량이라고 한다. 데이터 리터러시 

역량을 갖춘 사람은 데이터에 한 신뢰성을 단

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

고, 시각화 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

하고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. 

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여부는 한 개인의 경쟁

력과도 깊은 연 성이 있다. IT기반의 산업구조로

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 기술과 련된 역량은 필

수가 되었지만, 이를 실제 상황에서 원하는 수

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는 희소하다. 따라서, 데

이터와 련된 Soft/Hard Skill을 모두 포함하는 데

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성의 제

시가 시 하다. 

학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

한 교육은 차 증가하고 있으나, 그 실효성을 갖기

에는 아직 개선해야 할 들이 많다. 본 연구는 한

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데이터 리터러시 해커톤 

CO-DATA Station의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데이

터 리터러시 교육이 갖춰야 할 들을 제안한다. 

Ⅱ. 문헌연구 

2.1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

데이터 리터러시는 련된 연구자의 에 따

라 약간의 정의가 조 씩 다르며 포함하는 세부요

소에 한 범 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. Carlson 

et al.(2011)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데이터가 무엇을 

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그

래 와 도표를 읽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 데이

터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 하게 사용되고 

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

다. Mandinach and Gummer(2013)는 의사결정에 정

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데이터를 효과 으로 

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으며, 데이

터를 식별, 수집, 정리, 분석, 요약  우선순 를 

매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. 한, 이 

과정에서 가설을 개발하고 문제를 식별하고 데이

터를 해석하며 행동 계획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

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포함한다. D’Ignazio 

and Bhargava(2015)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데이터 

읽기(reading data), 데이터 다루기(working with da-

ta), 데이터 분석하기(analyzing data), 데이터로 논

의하기(arguing with data)의 기본 인 요소에 더해 

빅데이터 시 에 필요한 세 가지 추가 인 리터러

시 역량을 정의하여 부여하 다. 이는 (1) 자신의 

행동과 상호작용에 해 수동 으로 데이터가 수

집되는 시기와 장소를 악하는 것, (2) 규모 데

이터 집합에서 패턴을 식별하기 해 수행되는 알

고리즘 조작을 이해하는 것, (3) 개인과 사회에 

한 데이터 주도  결정의 실제   잠재  윤리  

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. 배화순(2019)은 

데이터 리터러시를 개인이 정보 시 에 응하고 

학습하며,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의사결정

을 내릴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며, 

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. 

한미  등(2022)은 효과 인 의사결정을 해 데

이터에 근하고 이해하며 목 에 맞게 데이터를 

활용하고 평가, 조작, 요약하는 능력으로 정의하

다. 김주섭, 김선태(2023)는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

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

는 것부터 출발하여 데이터 작업과 련된 역량을 

포함한다고 정리하 다. 이에 필요한 역량은 데이

터 수집, 정리, 리, 정제, 정렬, 비교, 분석, 시각화 

등을 포함한다. 

앞서 내린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‘데

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

는 종합 인 능력으로, 데이터를 수집, 분석,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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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주제 비고

1 Introduction, Cause and Effect

2 Tables, Data Types, Building Tables

3 Census, Charts

4 Histograms, Functions, Groups Project1: World Population and Poverty

5 Pivots and Joins, Table Examples, Iteration

6 Chance, Sampling, Models

7 Comparing Distributions, Decisions and Uncertainty, A/B Testing

8 Causality, Examples Midterm Review and Exam

9 Confidence Intervals, Interpreting Confidence, Center and Spread

10 Normal Distribution, Sample Means, Designing Experiments Project2: Climate

11 Correlation, Linear Regression, Least Squares

12 Residuals, Regression Inference

13 Classification Project3: Classifying Movies

14 Updating Predictions

15 Case Study 

16 Final Exam

<표 1> 데이터 과학의 기  커리큘럼(UC Berkeley)

하고 이를 토 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’

을 포함한다. 따라서,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갖

춘 사람은 데이터에 한 신뢰성을 단하고 다양

한 형태의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고, 시각화 

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효과

으로 달할 수 있다.

2.2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반이 되는 양  

추론 교육

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은 데이터를 기계 으로 

분석하는 능력과는 다르다. 따라서, 데이터 분석 

도구 주의 교육만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

을 종합 으로 기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

없다. 데이터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하

 요소의 역량을 종합 으로 길러야만 제 로 된 

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, 이를 해 근할 수 

있는 방법은 양  추론(quantitative reasoning)이다. 

양  추론은 수량 인 정보나 데이터를 활용하여 

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, 데이터에 근

거한 비  사고력의 활용이 요하다. 미국을 

비롯한 해외 학에서는 이러한 양  추론과 데이

터 과학 교과목을 학생의 교양 기 교육으로 운

하고 있다(김혜 , 2020). 표 인 로 UC 

Berkeley는 2015년 가을학기부터 4학 의 “데이터 

과학의 기 (foundations of data science)” 과목을 

개설하 으며, 본 과목은 공기 가 아니라 교

생을 상으로 개설한 교양과목이다. 본 교과목의 

2023년 가을학기의 세부 주제는 크게 다음의 표와 

같다.

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, 한국 학의 데

이터 련 교육의 세부 주제와 큰 차이가 없다. 

다루는 세부 주제에 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, 

본 교육을 하는 목 과 에서의 차이가 교육

 효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었다. UC Berkeley

는 본 과목을 실 세계의 이슈와 문제들을 탐구

할 수 있는 새로운 즈를 제공하는 과정이라 설

명하고 있다. 단순히 수학 , 통계  지식을 기르

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닌 

추론  사고와 컴퓨  사고를 바탕으로 실 세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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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이해하고 표 할 수 있는 역량에 을 맞추

고 있다.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주당 3시간의 강의

와 2시간의 실습으로 진행되며 개발 과제와  

로젝트가 지속해서 진행된다. 다양한 공 교수들

이 티칭으로 운 하는 것도 이러한 목 을 이루

기 함이다. 

한국 학교육 의회와 한국교양기 교육이 

2021년 12월 발간한 <모든 학생을 한 양  추론

(Quantitative Reasoning) 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

(1차 연도)에서는 기 수학  통계학을 기반으로 

하여 교육용으로 가공된 인  데이터를 분석하

는 반복 훈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실제 

데이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인식시

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문 분

야에 용하고자 하여 UC Berkeley의 근과 유사

하게 앞으로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

제시하 다. 

미국 마이애미 학교의 양  추론 교과목 구성

은 인문, 술, 사회, 과학,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

의 통합  통찰력 제시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

이 있다. 마이애미 학교는 1990년 양  추론을 

학제  과목으로 개발하 는데, 데이터로부터의 

학습, 양  표 , 증거와 주장, 그리고 양  직  

등 4가지 요소의 상호 련성을 고려하 다

(Wolfe, 1993).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은 자연과학

과 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

능력으로, 일반 인 데이터 련 기  교과목에서 

배우는 통계  개념과 실습을 통한 분석방법을 배

운다. 양  표 은 ‘양  언어’를 사용하고 이해하

는 능력으로 양  개념을 시각 으로 표 하는 능

력이다. 증거와 주장은 여러 증거로부터 도출된 

결론이 합리 인지 단하는 능력이다. 양  직

은 숫자 등 정량  개념에 한 감(feel)을 개발하

는 것에 해당한다. 마이애미 학교는 생물학, 화

학, 수학, 심리학, 정치학, 경제학, 지질학, 인류학, 

물리학, 통계학, 지리학, 융합 등 여러 다양한 공

에서 양  추론과 련된 교과목들을 개발하여 운

하고 있다. 이와 유사하게 일 학교도 범학문

으로 양  추론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. 상

당수의 교과목은 수학, 통계, 데이터 과학, 컴퓨터

과학, 경제학, 공학 등의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으

나 이외의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

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개설하고 있으며, 모든 

학생은 련 역에서 2개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

수해야 한다. 

2.3 실제 활용 가능한 정량  사고력의 필요성

앞서 살펴본 다양한 데이터 련 교육 로그램

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, 이러한 교육이 

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몇 가지 핵심

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

있다. 첫째,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공학부터 인

문학까지 다양한 학문 역에 걸쳐 범용 으로 

용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

다. 이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차 모든 분야에 

필수 인 기술이 되고 있음을 반 하는 것으로, 

기 인 데이터 소양과 교양 교육의 형식으로 

근하여, 모든 공 학생들이 데이터에 한 기본

인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을 의

미한다.

둘째, 실효성 있는 데이터 교육을 해서는 이

론에만 국한되지 않고,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

로젝트 기반 학습이 요하다. 교육용으로 간소화

되거나 가공된 데이터가 아닌, 실제 장에서 마

주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

학습 과정에 도입함으로써, 학습자들이 실생활 문

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 능력을 실제

로 연습하고 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셋째,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문제해결 지향

이어야 한다.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, 

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할 

수 있는 로세스를 경험하는 것은 요한 핵심이

다.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데이터 분석의 목 성과 

용성을 명확히 이해하고, 실제 문제에 해 비

이고 창의 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.



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 수립을 한 제언

2024. 2. 359

넷째, 데이터 분석 도구의 원활한 사용은 데이

터 리터러시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. 이

를 해 수리 , 통계 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도

구를 사용할 때 필요한 실습이 연계되어야 한다. 

학습자가 데이터 분석 소 트웨어나 랫폼을 효

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복

잡한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

필수 이다.

마지막으로,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다원화된 

해결 방안을 수용하는 교육의 방식을 지향하는 것

이 효과 이다. 데이터와 련된 문제해결 과정은 

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, 때로는 상치 못한 결

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.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는 

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,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

모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포함해야 한다.

이상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

고 실행하기 하여,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리터

러시 해커톤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려 한다. 해커

톤은 본 조건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이상 인 랫

폼으로,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문제를 정

의하고, 해결책을 모색하며, 다양한 분석 도구를 

사용해 으로써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요

소들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. 이 사례를 통해 

재 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

육의 실제  효과를 분석하고, 앞으로의 교육 방

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할 것

이다.

Ⅲ. 데이터 리터러시 해커톤: CO-DATA 
Station 

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해커톤 사례는 

한국연구재단의 첨단분야 신융합 학(Conver-

gence and Open, Sharing System, 이하 COSS) 사업의 

Pop-up 캠퍼스인 제2회 CO-WEEK ACADEMY 

(2023.07.03.~2023.07.07.)의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

해커톤 행사 <CO-DATA Station>으로 2023.07.06.

~2023.07.07.의 1박 2일 일정으로 건국 학교 X-스

페이스에서 본 연구자가 직  기획하여 운 하고 

그 결과를 분석하 다. 참가 상은 COSS 사업을 

수행하고 있는 학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 

총 11개  51명(4~5인/  구성)이 참여하 다.1) 

2021년부터 운 된 COSS 사업은 인공지능, 빅

데이터, 차세 반도체, 미래자동차, 바이오헬스, 

실감미디어, 지능형로 , 에 지신산업 등 8개 신

기술 분야에 해 학들이 컨소시엄을 이  공동

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 운 하고 인정, 물  자

원을 공유, 활용하는 사업으로 학과( 공) 간, 

학 간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업해 첨단분야 인

재양성을 지원하는 데 방 을 둔다.2) 

해당 해커톤의 개념과 구성은 다음과 같은 고려 

사항에 기반을 두었다. 첫째, 이 로그램은 무엇

보다 근성을 최우선으로 취 했다. 개발이나 분

석 코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인문사회계 학생 

 데이터 련성이 상 으로 낮은 다양한 학문 

분야에서 온 연구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

허물기 해 문제의 난이도를 신 하게 조 했다. 

이는 탄탄한 기  교육과 함께, 참가자들이 기술

에 한 두려움 없이 데이터를 하고, 조작하며, 

분석할 수 있는 실질 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을 

목표로 했다.

둘째, 해커톤은 실세계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

여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다양한 

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. 이

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제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고, 

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며, 해결책을 제안하는 

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실질 으로 개

발할 수 있다. 문제는 단순히 학문 인 배경 지식

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,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

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모델링하여, 참가자들이 실

1)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차세 반도체, 미래자동차, 실감

미디어, 지능형로 , 에 지신산업 컨소시엄의 재학

생들이 을 이  참가하 다.

2) 2023년부터는 항공·드론, 반도체소부장, 이차 지, 

차세 통신, 에코업 등의 5개 분야의 컨소시엄이 추가

되어 총 13개의 컨소시엄으로 운 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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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문제에 한 솔루션을 모색하도록 유도했다.

셋째, 본 해커톤은 문제해결에 있어 단일 정답

을 제시하는 통 인 근 방식을 배제하고, 다

양한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는 개방형(Open- 

ended)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창의

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했다. 이는 참가

자들이 자신만의 독창 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, 

다른 참가자들과의 업을 통해 다양한 에서 

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

요시했다.

체 1박 2일 일정 에 첫 번째 날은 해커톤 

회의 운  취지  방식에 해 설명하는 오리

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과 

문제 해결법 그리고 데이터의 방향성에 한 특강

을 통해 학생들이 갖는 데이터 역량에 한 수

상의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 다. 이후, 문제

를 공개함과 동시에 해커톤이 시작되었으며 결과

물 제출  발표는 이튿날 오  10시부터 시작되

었다. 본 회에서 제시된 문제는 실제 소비재 기

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해당 기업의 신규 포 

개설과 매출 추정에 한 략  의사결정을 도출

하기 한 양  추론을 하는 것이었으며, 참가자

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20시간이 작업을 할 수 있

는 시간으로 주어졌다. 참가자들의 원활한 문제해

결을 해 데이터 문가 3명을 퍼실리테이터

(facilitator)로 장에 배치하 다. 평가는 논리력, 

창의력, 데이터 분석 능력, 달  표 력을 기

으로 이 졌다. 

Ⅳ.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 도출 

CO-DATA Station 진행 결과 참가  11   1

이 도 포기하여 총 10개의 을 상으로 평

가하 으며, 각 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

진행되었다. 심사 원은 총 7명으로 학에서 

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 5인, 데이터 분석 

문가 1인, 교육 문가 1인으로 구성하 다. 최

고  84.8 , 최  74.8 , 평균 수: 79.3, 표

편차: 2.9 다. 참가자들이 제출하고 발표한 최종 

결과물에 한 분석과 평가, 참가자  평가 원

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기의 교육 방향성을 제안

하고자 한다. 

제안 1. 로젝트 기반 교육의 필요성

본 연구자가 가장 시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

는 것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한 로젝트 

기반의 근이다. 오늘날의 기술  사회의 변화 

속도는 상상을 월하고 이로 인한 복잡성도 상당

히 커졌다.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직면하는 부

분의 문제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야만 풀 

수 있는 융합  성격이 강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

으면 곧바로 풀기 어려운 경우가 부분이다. 기

술과 지식 측면에서 융합 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

혼자서 모든 임무(task)를 완료하기도 어렵다. 결

국, 산업의 종류와 계없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 

혹은 이슈에 해 학문 내 는 학문 간 지식  

기능을 융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할 

수 있는 융합역량이 필수 인데 이를 기를 수 있

는 근은 로젝트 기반 교육이다(OECD, 2018). 

물론 지 까지의 학 교육에서 로젝트기반 

데이터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. 15~16주의 한 

학기 교과를 진행하면서 수업 내에 조별과제 형태

로 로젝트 수행이 부분 구성되어 있다. 하지

만, 많은 수업이 로젝트로 평가를 진행하지만, 

강의(lecture)가 심인 경우가 상당수다(박 주, 

박진희, 2023). 기  혹은 입문 단계의 수업에서는 

이러한 방식이 효율 일 수는 있으나  혹은 

고  단계의 수업에서는 비효율 일 수 있다. 오

히려 학생이 스스로 풀고 싶은 문제를 갖고 수업

에 들어와서 교수자와 함께 이를 풀어나가고 교수

자는 필요한 경우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효과

일 수 있다. 

이러한 로젝트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기 해

서는 교수자의 자질과 강의 기획도 요하지만, 

교육 수혜자인 학생이 학습 행동에 한 스스로의 

높은 주체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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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2. 여러 에서의 다양한 답을 내는 

훈련의 필요성

일부 참가자들은 조  더 어려운 분석기법을 

쓴 자신들보다 더 기 인 분석기법을 활용한 다

른 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한 불만을 제

기하기도 하 다. 이러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

리터러시 역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. 더 어렵

고 고 화된 분석기법이 더 나은 해결책을 의미하

지 않는다. 만약, 두 기법의 결과가 같다면, 실무  

에서는 더 어렵고 고 화된 분석기법은 더 많

은 컴퓨  워(자원)를 낭비한 것이 되고 조직 

내에서의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

생할 수 있다. 동일한 결과의 도출에 해 다양한 

근이 가능함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

있어야 한다. 

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부분의 데이

터 련 교육이 분석스킬에만 을 맞추고 하나

의 답을 찾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. 한, 교육

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아니

라 특정 분석에 합하게 가공된 데이터인 경우가 

부분인 도 이러한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. 따

라서, 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자는 하나의 

문제에 해 여러 종류의 답을 낼 수 있는 제와 

근 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하다. 

제안 3. 질문(question) 잘하기의 필요성

앞서 언 한 다양한 근에 한 필요성과 연결

되는 내용으로 답을 내는 훈련이 아닌 질문하는 

훈련이 더 필요하다.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답을 이

미 알고 있으며,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제자

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. 따라서, 더 나은 답을 

도출하기 해서는 질문을 잘하는 것이 상당히 

요할 수밖에 없다. 

본 해커톤에서 제시된 문제의 최종 요구사항은 

특정 시 에서의 매출 규모에 한 추정이었다. 

올바른 매출을 추정하기 해서는 매출을 추정하

기 한 공식과 이를 뒷받침하기 한 략  

근에 한 논리가 필요하다. 사실상 매출을 추정

하라고 한 것은 포를 어떠한 략을 바탕으로 

확장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과 동일하다. 하지만, 

정답 찾기에 익숙한 상당수의 참가자가 매출 추정

과 신규 포 확장 략 간의 논리  연결 계를 

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. 

제안 4.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강화의 

필요성

일부 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어려

움을 보 다. 이로 인해 한 의 경우 도에 포기

하 고 일부 들의 경우 훌륭한 논리  근과 

추론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에서의 어려움으

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기도 하 다. 코

딩교육 심의 데이터 련 교육의 문제 이 있다

고 하더라도 결국에 분석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

다면 실 에서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. 

본 회에서 상 권 의 부분은 데이터 분석 

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하 다. 

최근 들어,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(Gen-

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, 이하 GenAI)의 등장으

로 인해 분석 코드를 짜는 행 의 노력이 감소할 

것으로 측되고 있다. 하지만, 아직까지는 시기

상조일 뿐만 아니라 GenAI를 분석에 활용하기 

해서는 기본 으로 분석에 한 역량과 스킬이 체

득되어야만 한다. 

제안 5. 비  사고력  추론력 강화의 필요성

본 해커톤 참가 의 결과물을 분석해본 결과 

종합 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비  사고력과 

추론력의 강화가 필요하다. 특히, 일부 들의 경

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의 방향성을 만들어가

는 과정에서의 퍼실리테이터에 한 의존성을 보

여주었다. 당연히 도움을 주고자 배치하 지만, 

회가 아닌 실제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는 이러한 

도움이 불가능할 것이므로, 스스로의 비  사고

력과 추론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. 

재 학의 비  사고력  추론력을 강화할 

수 있는 련 교육들은 많이 개설되어 있다. 다만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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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세부사항 

로젝트 기반 교육의 필요성

∙기술  사회 변화 속도에 맞는 융합 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로젝트 기반 

교육방법 필요 

∙교육 수혜자의 수 에 따른 교육 콘텐츠 난이도  로젝트 구성 비율 조  

필요 

∙교수자의 강의 기획력과 학생의 주체성 동시충족 필요  

다양한 에서의

여러 답을 내는 훈련의 필요성

∙동일한 결과에 한 다양한 근법 제시 필요 

∙교육용으로 가공된 데이터 외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교육  활용 방안 

제시 필요 

질문(question) 잘하기의 필요성

∙답(answer)을 내기 한 질문(question)하기 훈련 근

∙문제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 강화 

∙논리  연결 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 필요  

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

강화의 필요성
∙실  활용도를 높이기 한 분석 도구 활용역량 강화 필수

비  사고력  추론력

강화의 필요성

∙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  사고력과 추론력 훈련 필요 

∙ 련 교육 진행 시, 실제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필요하며 이에 맞춘 교과목 

구성 방향 수정 필요 

<표 2>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 도출

이와 련된 교육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

이 배제되거나 축소된 경우들이 많다. 따라서, 데

이터에 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의 교

과목 세부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. 

V. 결  론

본 연구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한 정의  국

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제

로 된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도

출하 으며, 해커톤 결과를 바탕으로 련 교육이 

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 다. 본 연구에서 제

안한 부분들을 실제 교육에 용한다면 데이터 리

터러시 역량의 실질 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

도움을 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. 

다만, 본 연구가 비교분석을 한 여러 사례를 

분석하 지만, 직 으로는 CO-DATA Station 해

커톤의 단일 이스만을 다뤘다는 에서 추가

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 특히, 련 교육 혹은 

해커톤 등의 과정에서 교육 수혜자의 데이터 리터

러시 역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

하여 정량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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